
도서제목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키워드 철학적 사고, 비즈니스, 전략 

본 것

▼

자기계발

(책)의 

주요내용

저자는 철학적 사고, 즉 논리와 이해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학문인 철학을 

본인의 삶과 비즈니스에 투영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서두에서도 철학이라는 학문이 현대에서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

지만, 프롤로그에서도 설명되었듯이 철학을 모르는 사람이 어떠한 전문가로 활

동할 때 얼마나 위험한 지, 철학이 모든 학문과 비즈니스 전략에 있어 논리와 

공감능력이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지속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철학의 

실용성에 중점을 두고 서술했으며, 현실에 적합한 철학 사상을 나열하기에 철

학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데카르트와 칸드 보다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와 양자역학을 나열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

한 이론과 경험을 토대로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과정 또한 하나

의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깨달은 것

▼

나의

이해

‧
해석

이 책을 접하고 가장 가슴 속에 꽂혔던 단어는 ‘의심’이었다. 특히 서양 철학에

서는 논리와 이해에 관해 많은 것을 논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논리와 ‘의심’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매사 모든 일에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단순히 의심하는 것에서 그치

지 않고, 의심은 무궁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낳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대해 끊

임없이 사고하고 찾아보는 재미 또한 느낄 수 있다. 이 책에서 삶과 비즈니스

에서도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는 전제를 두고 있다. 이 책과 비슷한 장르의 책에서도 “의심은 ‘창조’를 낳는

다.” 라는 문구를 접한 적이 있었다. 무언가에 관한 의심의 시작은 곧 창조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다. 이 책에서 

언급되었듯이 삶과 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인간관계이다. 

삶과 일에서도 인간은 관계성에서 중요한 점의 결정이 좌지우지 된다. 분명 인

간이라는 복잡한 존재가 단순하게 논리로만 이해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과 사회, 그리고 조직에 연관된 부분이 인간관계와 

경험에 의해서 학습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게 한다.  

적용할 것

▼

개인

‧
업무

‧

모든 업무를 대할 때, ‘의심’부터 하는 것은 좋은 자세라 생각된다. 이 업무를 

왜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는 이런 사소한 물음, 즉 ‘의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왜 해야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레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연달아 나오게 된다. 또한 경험에 의해 학습된 많은 부분들이 쌓여 

더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 서울비엔날레가 올해로 두 번째 하는 업무다 보

니 개인적으로도 경험에 의해 배운 점도 있고, Why와 How를 염두하면서 업무

결과보고 기안 첨부 양식



조직
를 해보면 더 나은 결과에 도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책은 모든 삶과 일에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책으로 추천하는 바이다.  

이 독서노트에 대한 진정성에 의심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김나연

    (거짓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